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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ession II : 출판윤리

이미지 조작(Image Manipulation)

이미지 조작 관련 체크리스트

•	학술지 투고규정에 이미지 조작과 관련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가?

•	투고한 그림이나 사진에 어떤 형태로든 수정을 한 경우 이를 별도로 기술하였는가?

•	이미지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수정하지 않은 원본 이미지를 제출할 수 있는가?

•	�이미지 조작이 의심될 경우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소될 수 있음을 

알고 있는가?

일반적으로 연구윤리의 위반은 연구 결과에 문제를 초래하여 논문의 가치를 잃게 하고, 나아가 학문

을 오염시키는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. 위조(fabrication), 변조(falsification), 표절(plagiarism)이 이에 해당

하는데, 교육부 훈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 부정행위에도 위조, 변조, 표절 등이 포함된다. 논문에서 이

미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[1]. 결론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자료이자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

는 수단이므로, 논문에 삽입될 이미지를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. 기술의 발달로 포토샵(Adobe 

Photoshop)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상도와 선명도의 조정을 비롯한 관련 작업을 쉽게 처리할 수 있

게 되었으나,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 내기 위한 조작 역시 쉬워졌다. 또한, 인터넷의 발달로 다른 연구자가 

발표한 이미지를 쉽게 볼 수 있게 되고, 이를 복사하여 사용할 수도 있게 되었다. 따라서, 연구윤리 위반인 

위조, 변조, 복제 행위가 모두 이미지 조작의 행태로 발생할 수 있다.

이와 같이 이미지 조작은 연구 부정행위의 잠재적인 척도이므로, 학술지 편집인들은 투고규정에 이미지 

조작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지침을 포함해야 한다. 대부분의 학술지는 이미지 조작을 포함한 포괄적인 이

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, 논문을 제출할 때 그림이나 사진을 어떤 형태로든 수정했다

면 이를 명시하도록 요구한다. 또한 제출된 이미지에 조작이 의심될 경우, 수정하지 않은 원본 이미지 제출

이 요구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. 아울러, 이미지 조작을 밝히지 않으면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소

될 수 있음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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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5년부터 2014년까지 40개 과학 학술지에 출판된 20,621편의 과학 논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, 

782편의 논문(3.8%)에서 조작된 이미지가 발견되었다[2]. 또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Molecular and 

Cellular Biology에서 출간한 960개의 논문 중 59개, 즉 6.1%에 해당하는 논문에서 부적절한 중복 이미지가 

발견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[3].

미국의 연구진실성위원회(O�ce of Research Integrity, ORI)는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ORI에서 확

인했던 연구 부정행위의 67%가 이미지 조작과 연관되어 있음을 밝히고, 이미지를 수정한 경우 이를 밝

히지 않으면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소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[4]. 또한 「이미지 발표에 대한 가이드라

인(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Image Processing; https://ori.hhs.gov/education/products/RIandImages/

guidelines/list.html)」은 이미지 처리에 대한 모범 사례를 12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[5]. 

영국 출판윤리위원회(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, COPE)에서는 출간이 완료된 논문에서 조작이 의

심되는 이미지가 발견된 경우의 처리 방법에 대한 흐름도를 제시하였다[6] (부록 2).

국내에서는 한국연구재단에서 24년 8월 디지털 이미지 콘텐츠의 위 ∙ 변조 및 복제에 대한 사전 검증과 

그 결과를 활용하여 논문의 동료 심사 및 연구과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안내서

를 발간하고, 연구윤리 정보 포털에 게시하였다[7].

이미지 조작은 학술지의 질을 저하하고 결과를 왜곡하지만, 편집자나 논문 심사 과정에서 이를 알아내기

는 매우 어렵다. 따라서 이미지 조작의 형태를 파악해서 의심이 가는 경우 이를 검증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

많이 소개되었다. 아래 표 1에 이미지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나열하였다. 뿐만 아니라 최

근에는 논문이 출간된 후에도 전 세계 연구자들이 이미지 조작이 의심되는 논문에 대한 글을 올리는 웹사

이트가 있고[8], 저자가 이를 설명하지 못하면 학술지에서 재조사해서 논문 철회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있

으므로 저자뿐 아니라 학술지 편집인들도 유의해야 한다.

표 1. 이미지 조작 확인 웹사이트

No. Institution URL

1 Forensic Tools of the Office of Research Integrity https://ori.hhs.gov/forensic-tools 

2 Image Data Integrity, Inc. https://www.imagedataintegrity.com 

3 Image Analysis Collaboratory (IAC) at Harvard 

Medical School

https://iac.hms.harvard.edu/

5 법영상분석연구소 https://www.imageid.co.kr/default/

index.php 

이외에도 학술연구 논문 관련 이미지 조작/변조의 탐지에 관련된 관련 기관(공립, 사립, 비영리 국제기

https://ori.hhs.gov/education/products/RIandImages/guidelines/list.html
https://ori.hhs.gov/education/products/RIandImages/guidelines/list.html
https://ori.hhs.gov/forensic-tools
https://www.imagedataintegrity.com
https://iac.hms.harvard.edu/
https://www.imageid.co.kr/default/index.php
https://www.imageid.co.kr/default/index.ph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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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, 대학/연구소), 기술 및 플랫폼의 웹사이트 주소는 표 2와 같다.

표 2. 학술연구 논문 관련 이미지 조작/변조의 탐지 관련 참고 사이트

사이트명 사이트 개요 주소

Retraction Watch 과학 논문의 철회와 관련 주제에 대해 보도하는 사이트 https://retractionwatch.com

STM Association 신뢰할 수 있는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회원들과

협력하는 학술 출판 산업 관련 사이트

https://www.stm-assoc.org 

COPE 

(Committee on

Publication Ethics)

학술지 출판의 윤리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모범 사례에 

대한 조언과 지침을 제공

https://publicationethics.org 

GitHub 보안 소프트웨어를 구축, 확장 및 제공하기 위한 완전한 

개발자 플랫폼

https://github.com/shobhittya/

ForensicNet

The Office of

 Research Integrity

미국 국립보건원(NIH)의 자금 지원을 받는 연구자들의 

과학적 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

https://ori.hhs.gov 

https://ori.hhs.gov/droplets 

For Better Science 연구 윤리, 생명의학 윤리 및 학술 출판에 대한 사이트 https://forbetterscience.com/?s=

paper+mill 

ProofigAI 과학 논문의 그림에서 윤리 문제를 감지하기 위한 AI 

기반 소프트웨어 제공

https://www.proofig.com 

Imagetwin https://imagetwin.ai 

ImaChek https://www.imachek.com 

Forensically 디지털 이미지 포렌식을 위한 무료 사이트로, 클론 탐지, 

오류 수준 분석, 메타 데이터 추출 등이 포함

https://29a.ch/photo-forensics/ 

#forensic-magnifier 

FotoForensics 오류 수준 분석, 메타데이터 및 튜토리얼을 포함한 

디지털 그림 분석을 위한 도구 및 교육을 제공

https://fotoforensics.com 

Image-integrity 과학 논문의 불법 이미지 조작 문제를 감지하고 이에 

대한 설명을 제공

https://image-integrity.com/about.

html 

Image Data

Integrity

생명의공학 연구의 이미지 조작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

제공

https://www.imagedataintegrity.

com 

(주)디지털이노텍 딥페이크 및 사진 이미지 위변조 탐지 소프트웨어 제공 

사이트

https://kaicatch.com 

출처: 디지털 콘텐츠(이미지)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안내서(2024, 12쪽). 

그러나 최근 인공지능(arti�cial intelligence, AI)에 의해 과학적으로 믿을 만한 이미지(convincing scienti�c 

data)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, 이런 이미지가 과학을 위협하고 있다[9]. 현재 많은 출판사에서 사용하고 

있는 Proo�gAI나 Imagetwin가 아직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다고 Science 학술지의 커

뮤니케이션 디렉터(communications director)가 얘기한 바 있다. 독일의 저자들이 조직 샘플(histological 

https://retractionwatch.com
https://www.stm-assoc.org
https://publicationethics.org
https://github.com/shobhittya/Foren­sicNet
https://github.com/shobhittya/Foren­sicNet
https://ori.hhs.gov
https://ori.hhs.gov/droplets
https://forbetterscience.com/?s=paper+mill
https://forbetterscience.com/?s=paper+mill
https://www.proofig.com
https://imagetwin.ai
https://www.imachek.com
https://29a.ch/photo-forensics/#forensic-magnifier
https://fotoforensics.com
https://image-integrity.com/about.html
https://www.imagedataintegrity.com
https://kaicatch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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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a)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실제 조직 소견과 비교하는 연구를 800여 명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했는데, 

전문가들조차 안정적으로 조작된 조직 소견을 찾아내는 데 실패했다고 보고하였다[10]. 

그러므로 이미지 조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연구기관, 출판사, 편집자, 심사자 및 독

자 등 이해 당사자의 윤리 의식이 중요하다. 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부정사용 방지

를 위한 세 가지 체크리스트[7]를 제공하고 있으므로, 학술지에서 이 체크 리스트를 이용하여 투고규정 등

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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